
<아시아공동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사학과 201521700 홍새롬
출석번호 41번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하기 전, ‘아시아 공동체’ 라는 단어는 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문제 등 여러 갈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시아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으로 시작했던 강의였지만, 매주 
다른 주제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윤강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는 가능한 것이며, 실현되어야 하
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가장 남는 강의는 원아시아재단 정준곤 위원의 <지
금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 입니다. 

강의의 제목만큼 왜 아시아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지, 또한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하기에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이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제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고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국민국가를 기
반으로 하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 역시 편협한 시각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는 각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인접 국가의 협력과 이해,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경이나 지정학적 개념과는 무관한 
문제들이 의식의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공동체는 필요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생각, 이주문제, 정치·경제·역사분야 등 여러 각도에서 아시아에 대해 공부하
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간에 있었던 컨퍼런스 역시 각국의 관계를 재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중 우호조약 40주년을 주제로 한 3부로 걸쳐진 행사에서, 평소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관
계를 바라보던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아시아의 관계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
다. 매주 윤강으로 이론적 개념을 쌓으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생
각해볼 수 있어 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을 더욱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다소 길고, 윤강이
기 때문에 시험문제 출제자가 동일하지 않아 공부하는 데 힘드실 수도 있고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수업을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또한 컨
퍼런스에서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학우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저에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저의 마인드를 크게 바꾸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인’의 마인드로 생활하고 소통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장벽을 허물
고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었
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일본에서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사원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며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작은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아
시아 공동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로 더욱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시아공
동체론을 수강하게 되실 학우분들 역시 수업을 들으며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고 글로벌 마인



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